
8월 고용상황
3대 고용지표
모두 크게 개선 

취업자

고용률

실업률



8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비

45.2만명 증가하였습니다

'18년 평균 +9.7만

'19.上 평균 +20.7만

 2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8월 기준 ‘14년 이후 최고치 기록



고용률은 
최고수준을 보였습니다

'18년 평균 +9.7만

'19.上 평균 +20.7만

61.4

67.0

 15세 이상 고용률 61.4%
8월 기준 ‘97년 이후 최고치

15 ~ 64세 고용률 67%
8월 기준 통계발표 이후 최고치



실업률이 1%p나 감소하여 3.0%를 기록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5만명 감소

- 8월 기준 ’99년 기준개편 이후 최저수준

-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 규모, 실업률 모두 감소하며 ‘13년 이래 최저수준

실업 상황도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18년 평균 +9.7만

'19.上 평균 +20.7만

[연령대별 실업률 변화]



고용의 질, 청년 고용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상용직 근로자 
49.3만명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54.5만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 6.3만명 증가

 ’10년 5월 이후 최고치

    청년고용률 
1.1%p 상승

 

            청년실업률
2.8%p 감소 

    청년고용률 
1.1%p 상승

 

            청년실업률
2.8%p 감소 

42.9% → 44.0%

10.0% → 7.2%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8월 기준 역대 최고치



상용직 근로자 
49.3만명 
증가

8월 고용 개선과 2분기 가계동향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또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나타난 성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용회복과 분배개선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분위 소득이 그간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 전환, 2~4분위 허리계층 소득이 두텁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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